
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

24일 무릉저수지에서 올해 안전 영

농 및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본격

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청정용수의

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개최했다.

제주에서 통수식이 열린 것은

이번이 처음이다. 통수식이란 논농

사 중심의 농업문화에서 한해 농사

시작에 앞서 4월 중 저수지 수문을

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이다.

이날 행사는 지난해 말 무릉저수

지(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)

의 완공 후 첫 통수 시작을 알리기

위해 마련됐다. 지역주민과 함께

재해예방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

저수지 수문을 열고 양수장을 가동

해 첫 물길을 여는 의미도 담았다.

통수식이 열린 무릉저수지는 대

체 수자원인 용천수를 활용한 30만

t 규모로 2023년 완공됐다. 대정지

역의 2164ha에 농업용수를 연중 상

시 공급하며, 고갈돼 가는 제주의

지하수를 대체한다. 현영종기자

제주지역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

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

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

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2024년

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

정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 예비사

회적기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

적기업을 육성하고 인증 사회적기

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

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다.

접수기간은 5월 3일까지이며, 신

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

포털(https://www.seis.or.kr)을

통해 사업장이 있는 행정시 사회적

기업 담당부서(제주시 경제소상공

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)로

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.

제주도와 행정시는 서류 검토와

현장실사,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

후 6월 중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

최종 결과를 발표한다. 김도영기자

2024년 4월 25일 목요일6 경 제

14일
코스피지수 2675.75

+52.73
▲ 코스닥지수 862.23

+16.79
▲ 유가(WTI, 달러) 83.36

+1.46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97.02 1348.98 1EUR 1496.80 1438.40

100 901.80 870.78 1CNY 198.42 179.54

제주~도쿄 하늘길 다시 열리나

코로나19로 막혔던 제주와 일본 도

쿄를 잇는 하늘길이 3년여 만에 재

개될 전망이다.

24일 제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

한항공이 오는 7월 3일부터 제주~

일본 도쿄(나리타) 직항노선 주 3

회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번에 제주~도쿄 직항 노선 운

항이 재개되면 지난 2021년 3월 7

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

것이다.

다만 현재 슬롯(공항 이착륙 횟

수) 확보 문제 등으로 운항이 확정

된 상태는 아니다. 대한항공 관계

자는 일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

아직 나리타공항 내 슬롯 확보가

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운항을

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.

현재 제주~일본 하늘길의 경우

제주~오사카 직항 노선(주 7회 티

웨이항공)만 운항 중이다.

제주도관광협회의 제주관광통계

를 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일

본 관광객은 5만3482명으로, 전체

외국인 관광객(70만5004명)의 7.5

%를 차지했으며, 전년(3213명)에

견줘 1564.6%(16배가량) 증가했다.

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2203명이

찾았고, 전년(1789명)보다 23.1%

증가했다.

일본 하늘길 확대 소식에 제주

관광업계는 반색하고 있다.

도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그

동안 제주도와 업계에서 일본 도쿄

직항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

관광의 인기몰이로 도쿄 내 공항

슬롯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

며 이번 도쿄 직항 재개를 앞두고

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

상품을 구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.

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

영 중인 롯데관광개발은 일본 내

호텔과 카지노 고객을 모객하기 위

해 도쿄 직항노선 재개에 맞춰 도

쿄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.

현재 제주공항 국제선은 주 142

회가 운항하며 일평균 6000명이 넘

는 여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등 중

화권 노선을 중심으로 급격한 회복

세를 보이고 있다. 오는 7월부터는

중국 노선 운항 증편과 일본 도쿄

노선 확대로 코로나 이전을 상회,

국제선 운항이 주 186회에 달할 것

으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예

상했다. 박소정기자

와~ 바다다 간만에 푸른 하늘을 보인 24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조생양파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

해 유통 다각화가 시도된다.

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

해 수확되는 조생양파의 신속 원활

한 처리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출

하와 함께 대형마트 식자재도매마

트 등으로 유통을 다각화하고 있다.

농협조공법인은 지난 22일 수도

권 소재 식자재왕도매마트에서 할

인 판촉행사를 진행했다. 이날 판

촉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온

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위탁판매자

인 대아청과가 식자재왕마트에 조

생양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

됐다. 이날 공급된 물량은 총 30t에

달한다.

농협조공법인은 온라인도매시장

에 조생양파를 출하, 기존 도매시

장으로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시켜

나간다는 계획이다. 또 유통경로를

단축시켜 소비자 구매가격을 낮추

는 동시에 유통비 절감을 통해 농

가소득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.

농협조공법인은 이에 앞서 지난

12~18일 국내 이마트 전 매장에서

제주산 조생양파를 판매했다. 제주

조생양파가 이마트에서 판매된 것

은 이번이 처음이다. 농협조공법인

은 이 기간 함양농협조합공동사업

법인과 협력, 소포장 조생양파 50t

을 전국 이마트를 통해 판매했다.

농협조공법인은 올해 제주지역에

서 생산되는 조생양파 4만여t 가운

데 2만5000t 가량을 수탁 출하한다

는 계획이다. 이 가운데 70% 가량

은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출하된다.

제주자치도 드론관측 결과 올해

제주산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647㏊

로, 지난해 688㏊에 비해 소폭 감소

했다. 평년 557㏊에 비해서는 16.2%

가량 증가한 수준이다. 2024년산 조

생양파 수확예상량은 4만1675t으

로, 지난해 3만9250t에 비해 소폭

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하지만

올해산의 경우 쌍구가 예년에 비해

많이 발견돼 출하량은 이 보다는

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
농협조공법인 관계자는 분구현

상 등을 감안하면 출하물량은 예년

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다

른 지방 조생양파가 시장에 나오기

전까지 출하를 마무리할 계획 이라

고 말했다. 현영종기자

제주 지역관광 핵심 주체들이 제주

다움의 품격있는 제주 관광산업 육

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.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

는 2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관광산

업 혁신 주체인 J스타트업, 마을에

서 머무는 제주 여행인 카름스테이

공동체, 힐링 치유기반의 웰니스

관광지 간 협력 네트워크인 제주

플러스 커넥트(Jeju Plus Con-

nect) 를 발족했다고 밝혔다.

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지난해까

지 스타트업, 카름스테이, 웰니스

등으로 나눠진 관광정책의 시너지

를 높이기 위해 각 주체들 간 공감

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. 이를 바탕

으로 스타트업 31곳, 카름스테이

마을공동체 13곳, 웰니스 관광지

11곳 등 모두 55개 민간 주체가 참

여하는 제주 플러스 커넥트 를 만

들게 됐다.

이날 제주 플러스 커넥트 는 융

합(plus)과 연결 (connect)을 통

해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는

등 제주 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발

굴하기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을 다

짐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.

이와 함께 카름스테이, 웰니스

관광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

트업과의 협업 목소리도 나왔다.

또 자연, 생태, 마을, 웰니스, 반려

동물 등 제주의 로컬자원을 활용한

상품과 숙소를 연계한 체류형 상품

등 특색있는 제주 여행 상품 개발

의 필요성도 다뤄졌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제주서 풍년 기원 통수식


